
오라쇼에 관한 이야기: 일본 그리스도교의 역사 

 

일본 그리스도교는 전래와 번영, 금교와 잠복, 해제과 부흥이라는 세 시대를 지나왔

습니다. 4 세기에 걸친 역사 속에서 신자들은 각 시대를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이것은 

신자들과 그들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라쇼에 관한 이야기(1) 

 

그리스도교의 전래와 번영 

 

그리스도교를 통해 시작된 일본과 유럽의 교류 

15 세기 중엽, 포르투갈은 세계적으로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15 세기 말엽에는 

새로운 무역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로 진출해 16 세기 전반에 동남아시아에 도

착했다. 

 

예수회(교황 바오로 3 세의 승인하에 1540 년에 창립)는 포르투갈 국왕의 요청을 받

아 인도로 선교사를 파견했다. 선교사들의 임무는 예수회의 거점인 고아를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펼치는 것이었다. 예수회의 선교사 중 한 명이었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는 다른 포르투갈 무역의 거점이었던 말라카에서 우연히 한 일본인과 만나게 되었다. 

하비에르는 일본인과의 대화를 통해 일본에서 포교를 결심하고, 1549 년, 가고시마에 

첫 발을 내디뎠다. 이를 계기로 그리스도교 중심의 일본과 유럽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삽화: 쇼지 요시타카) 


